






※ 본 기사는 원저자가 작성한 글을 원문 그대로 게재한 것입니다. 
해당 글은 명씨대종회 홈페이지 「대종회자료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옥진 어떠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하였고,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명옥진
을 따랐는지, 백성들의 시선이 명옥진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한다.  

Ⅺ. 현궁지비를 통해 본 대하국의 국가상
현궁지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하국의 국가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건국 「即國王位」 즉극왕위 국왕위에 즉하다 독자 왕권 성립

황제국 「受皇帝璽綬」 수황제새수
황제의 옥수와
인수를 받다

황제권 확립

주권 「國號大夏」 국호대하 국호를 대하라 하다 독자적인 국호

시간질서
「改元天統」·
「曆曰先天」

개원천통,
역왈선천

연호를 천통으로
역을 선천이라 하다

독자 연호·역법

행정 「中書省」 중서성 행정기관 중앙 행정체계
군사 「樞密院」 추밀원 군사기관 중앙 군사체계
제례 「立太廟」 입태묘 태묘를 세우다 왕조 제례체계

정통성
「人心所歸，
即天命所在」

인심소귀,
즉천명소재

인심이 귀의하는
바가 곧 천명이

소재하는 바이다

민심과
천명에 의한

정당화

왕조 계승
「立東宮」·

「傳位皇太子」
입동궁,

전위황태자

동궁을 세우다
황태자에게
위를 전하다

황통 계승체계

외교 「斬使焚書」 참사분서
사신을 참하고 
서를 불사르다

독자적
정치노선

Ⅻ. 맺음말 ― 후손에게 남겨진 역사
명옥진의 후손으로서 현궁지비를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한 선조의 영광을 되
새기는 일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비문에 기록된 한 왕조의 탄생과 소멸을 통
해 우리가 어떠한 역사적 기억을 이어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일이다. 명옥진
은 원말의 혼란 속에서 군사적 지도자로 성장하였다. 그는 사천을 기반으로 독
자적인 정치세력을 구축하였으며, 민심을 자신의 통치 정당성의 중요한 기반
으로 삼았다. 이후 중경에서 왕위에 올랐고, 국호를 대하로 정하고 연호를 천통
으로 바꾸면서 황제국을 선포하였다. 그는 태묘를 설치하고 선대 조상을 황제
와 황후로 추존했으며, 중서성과 추밀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를 구성하였다. 황
후와 동궁을 세우고 황태자를 통한 왕위 계승도 준비하였다. 그러나 왕조는 선
조의 죽음 이후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현궁지비는 대하국이 단순
한 군사 세력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왕조 국가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정치적·제
도적 장치를 마련했는지를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무엇보다 후손의 입장에서 
현궁지비를 읽으며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人心所歸，即天命所在’라는 문장
이다. 선조의 왕조가 역사 속에서 오래 존속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어떠한 
국가를 만들고자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후손에게 남겨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현궁지비는 단순한 과거의 비석이 아니다. 그것은 대하국의 건국과 정
치체제, 선조 명옥진의 통치이념, 그리고 한 왕조가 스스로의 정통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이다. 후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은 선조의 업적을 무조건적으로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궁지비와 여러 역사 
자료를 함께 살펴 그 시대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후
대에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궁지비는 명옥진의 무덤 앞
에 세워진 하나의 비석을 넘어, 원말이라는 격변의 시대에 한 인물이 어떠한 국
가를 꿈꾸었고,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하국의 역사적 
증언이라 할 수 있다. 현궁지비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선
조는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어떠한 나라를 꿈꿔왔는지,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명옥진의 후손으로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부모님의 입에서 전해들은 명씨에 대한 기록들이, 조선 시대에 미쳤던 명씨 선
조들의 발자취들이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현궁지비를 들여다 보
고, 조선실록등의 기록을 찾아보면서 귀로만 들었던 역사의 흔적들을 조금이나
마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아 기쁜 마음이다. 

나의 자녀에게, 내 자녀의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야 할 뿌리의 역사를 조금이나
마 직접 확인하고,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내 자녀들이 자랑스런 명씨의 후손
임을 느낄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주
1 「玄宮碑」「受皇帝璽綬，國號大夏，改元天統，曆曰先天」. 
2 「玄宮碑」 전체  참조.
3 「玄宮碑」 서두부분.
4  비문.   대수·유정·향대형의 관직은 각각 「太傅中書左丞相」,「少傅中
   書 右丞相……監修國史」,「知樞密院事」로 기록. 

「立太廟，追諡顯考郎曰欽憲…皆追王曰皇帝、皇后，祀以天子禮樂，與郊社
並隆.」
입태묘, 추시 현고랑왈 흠헌… 개추왕왈 황제,황후, 사이천자예락, 여교사병륭
태묘를 설치하고 선대 조상인 낭(郎)에게 시호를 올리며 흠헌하였으며, 모두 추
존하여 황제와 황후라 하고, 천자의 예악으로 제사를 지내고, 교제와 사직의 제
사와 함께 그 위엄을 성대하게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종교
의례가 아니라 왕조의 정통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황제의 권력만이 
아닌 가문과 선대의 계보를 황제국의 역사 속에 편입시키는 작업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신의 선조들을 황제와 황후로 추존하고 태묘를 설치함으로
써 대하국의 왕통을 가문의 역사와 연결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조상 
숭배’ 가 아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후손들의 기억과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왕
조의 계보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Ⅷ. 대하국의 중앙정부 ― 중서성과 추밀원
현궁지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료적 가치는 대하국 중앙정부의 관료 명단을 
남겼다는 데 있다. 비문 말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中書省左丞臣孫天祐、右丞臣劉仁、參知政事臣江儼、徐汪……」
  중서성 좌승 신 손천우, 우승 신 유인, 참지정사 신 강엄, 서왕….

「樞密院同知臣王元泰,朱輔,副使臣鄧立,沈友才,劉銘…簽院臣李聚,竇文秀,
周景榮,田繼坤立石.」  추밀원동지신왕원태, 주보, 부사 신 등립, 심우재, 유
명… 첨원 신 이취, 두문수, 주경영, 전계곤 입석
이를 통해 대하국에는 행정을 담당하는 중서성과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추밀원
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역 관직 비문에 나타난 인물 국가적 기능
행정 중서성 좌승 손천우 중앙 행정
행정 중서성 우승 유인 중앙 행정
행정 참지정사 강엄·서왕 국정 심의
군사 추밀원 동지 왕원태·주보 군사 행정

군사 추밀원 부사
등립·심우재·유명, 

명종정, 명종덕
군사 실무

군사 첨원 이취·두문수·주경영·전계곤 군사 문서·행정
기타 관직의 표시가 없는 명종예, 명종철은 종친으로, 마문경은 조정 대신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관직 구조는 대하국이 상당한 수준의 중앙 행정 및 군사 조직
을 운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서성과 추밀원이라는 명칭은 원대의 
정치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대하국은 원대의 제도적 경험을 일
정 부분 계승하면서도 이를 독자적인 황제국 체제 안에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하국이 단순한 군사 집단이나 지방정권이 아니라 행정관료와 군
사 관료를 조직하고, 황실과 관료가 함께 국가의 의례와 행정을 수행하는 왕조 
국가를 구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Ⅸ. 황후와 동궁 ― 왕조의 미래를 준비하다
현궁지비는 명옥진의 왕조가 선조 한 사람의 생애로 끝나는 국가가 아니라 지
속적인 왕조를 만들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비문에는 기록된 

「越明年，典后，立東宮。」 월명년, 전후, 입동궁
에서 황후를 세우고 동궁을 설치했다는 것은 왕조의 계승체제를 제도적으로 마
련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명옥진은 재위 6년 만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비문은 그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傳位皇太子,詔皇后同處分,俾維持以正大統.」
전위황태자, 조황후동처분, 비유지이정대통

황태자에게 왕위를 전하고 황후에게 국정 처리를 함께 맡겼다는 것이다. 이 기
록은 대하국이 왕조의 정통성을 단순히 창업자인 명옥진 개인에게만 두지 않고 
황태자를 통한 왕통의 계승으로 이어가려 했음을 보여준다. 비록 대하국은 오
래 지속되지 못했지만, 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구상은 이미 마련되어 있
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Ⅹ. ‘人心所歸，即天命所在’ ― 후손이 바라보는 선조의 통치이념
현궁지비 전체에서 후손의 입장에서 가장 오래 기억해야 할 문장은 다음과 같
다고 생각한다.

「蓋仁心愛人,而人慕之,人心所歸,即天命所在.」
개인심애인, 이인모지, 인심소귀, 즉천명소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랐으며, 사람의 마음
이 돌아가는 곳에 천명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 문장은 명옥진 왕조의 정통성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정치논리라고 할 수 있다. 선조 명옥진은 군사력을 통해 사
천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현궁지비는 그를 단순한 무장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백성을 구제하고, 질서를 세우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군주로 기억한다. 선조
의 역사를 단순히 ‘왕조를 세운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과 ‘혼란한 시대에 백성을 
보호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했던 군주’로 기억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비문이 태조의 사후에 작성된 공식적인 공덕비라는 점에서 일정한 찬
양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모두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금액 금액 및 현물

명제태
(대종회 회장)

 수건셋트 (200)                     금산문중회 인삼주(大) 

100만원  명영철

50만원  창원종친회, 금산문중회, 태안문중회, 명광길, 명호근, 명영준

30만원

 보령화수회, 청양종친회, 서천종친회, 서울경기북부회,
 명륜회 ,명대산악회

 명효남, 명태식(전임 회장님) , 명제설(태안)
 명노준, 명순식

20만원

 수원종친회, 서산종친회, 고흥덕흥종친회, 명동성,명영식
 명성순, 명영옥, 명노경

 명형순(독립유공자 명태승유족회), 명영수, 명제익, 명성섭
 명노선(서산),명노석

 명창환(금산),명판식, 명응식(태안), 명경민(고흥), 명의선
 명제왕,명병윤(여수)

15만원  명광연 (고흥)

10만원

 명승식(청양), 명중식(청양)명해관(수원), 명노형(서천)
 명치호(청양)

 명노영(청양), 명병현,명노각(청양), 명노운(청양)
 명노섭(청양), 명성식(청양)

 명노환(청양), 명노연(양산), 명환주(천안), 명병산(금산)
 명충환, 명제의(태안)

 명제배(태안), 명임식(태안), 명의식, 명진식, 명계복, 명제능
 명영배, 명광호(부산)

 명상하, 명한식, 명찬식, 명준석(해남), 명제희, 명용표
 명제일, 명안창(인천)

 명환철(인천), 명종수(창원), 명재필(수원),  명노헌

5만원  명노현, 명제광, 명재균(24세손,청양), 명숙희(재문 동생)

재능기부
 명화진, 명남식, 명재원(황제탕요리), 명영식, 명노석

 명홍식, 명태식(페인트 칠,농약등)

합계  금15,500,000원

26년도 추향대제를 위해 보내주신 종친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을 
감사의 마음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